
<KCTU executive Election>

This election should be an election to break with the Moon Jae-in capitalist 
government and to end class-collaborationist evil!

The Statement of Workers' Revolutionary Party (P), 2 Nov. 2020

 <민주노총 선거> 
 
 문재인 자본가정부와 단절하는 선거, 
 계급협조주의 적폐를 청산하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

 노동자혁명당(준) 성명, 2020년 11월 2일

이번 선거는 계급협조 다수파에 의해 민주노조운동이 자본가정부 지지 부대로 완전히 전락
할 것인가, 아니면 문재인 정부와 단절하고 자본과 정부의 위기 전가 총공세에 대항하는 투쟁
의 보루로 다시 설 것인가를 가름하는 선거다. 

민주노조운동을 포함한 노동운동에서 민족자주파 세력이 문재인 자본가정부를 지지한다는 
것은 두루 알려진 사실이다. 우리는 이들 노동운동 내 계급협조주의 다수파가 이제 단순 지지
를 넘어 문재인 정부와의 ‘민족자주’ 동맹을 통해 어떻게 노동운동을 자본가정부 지지부대로 
몰아가고 있는지 밝힌 바 있다. 

문재인 정부의 하수인이 되어 사회적 대화라는 이름으로 노동자의 생존권을 자본의 손아귀
에 갖다 바치려 한 김명환 집행부를 애초 후보 옹립한 것도 바로 이들 민족자주파다. 김명환 
집행부가 들고 온 노사정 합의안이 워낙 노골적인 양보안이라 이들 자주파도 그러한 양보안을 
지지했다가는 김명환과 함께 타도될까봐 일단 반대하는 모양새를 취했지만, 결코 노사정 합의
/사회적 합의주의 틀 자체에 대해서는 포기하지 않고 있다. 

현재 선거 후보로 사회적 합의주의 세력이 좀 더 노골적인 부분과 좀 더 민낯을 가린 부분
으로 두 팀이 나왔지만, 민주노조운동을 자본가정부 지지부대로 몰아가려 하는 데서는 아무 
차이가 없는 동일한 계급협조주의 세력일 뿐이다.     

노동자의 정치적 독자성을 담보하고 민주노총이 자본과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노동조합운동
으로 바로 서기 위해 이번 선거는 사회적 합의주의를 비롯한 계급협조주의 적폐 전반을 청산
하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 자본가정부와 단절하고 자본가정부와의 커넥션을 철저히 끊어내는 
민주노조운동 쇄신의 기폭제로 이번 선거가 자리매김 되어야 한다.  



좌파를 자임하는 후보조는 이러한 과제를 중심으로 전선을 분명하게 치고 조합원들 속에서 
이 문제를 최대 쟁점화해야 한다. 노동당, 변혁당 등 좌단위 조직들은 자신들 사이에서 논의
를 거쳐 후보를 옹립하고 선대본을 구성하고서도 이번 선거전의 목표와 과제, 그리고 왜 이 
후보조를 옹립, 지지하는지 밝히지 않고 있다. 노동운동 내 ‘우파’에 대항하여 ‘좌파’를 자임한
다면, 뒤에 숨지 말고 이번 선거에서 “문재인 자본가정부와 단절!” “계급협조 적폐 청산!”에 
대해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대적전선을 분명히 해서 후보조와 함께 전면에 서야 한다.         
 

현재 코로나 재난을 빙자해 쏟아지고 있는 대량해고 등 자본의 위기 전가 공격과 역대급 노
동개악 공세를 노동자 총단결로 돌파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자본의 공격을 총지휘하고 있
는 문재인 자본가정부와의 커넥션을 끊어내는 투쟁 없이는 노동자 총단결도, 저지투쟁도 단지 
구호로 그칠 수밖에 없다. 노사정 대화로, 자본가정부와 손잡는 ‘민족자주’ 동맹으로 노동자계
급을 분열시키고 단결을 내부로부터 와해시키고 있는 계급협조 다수파와의 투쟁이 이번 선거
에서 중차대한 이유다.  


